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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8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

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

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9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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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

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9제1호).

2. 검토의견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

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

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1)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

1) 황재하. (2022. 5. 3.).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 아닌 ‘불쾌감’으로 변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85800004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59조의9(금지행위) ---------

-------------------------

-------------------------

---------.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

위

1. -------------성적 불쾌감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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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

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2)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법률상 표현을 장애인 당사자인 피해자 관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

로,

해당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

정을 보다 포괄하고, 부끄러움이라는 특정한 감정 반응을 요구하

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수치심’은 “수치를 느

끼는 마음”을 의미하는 반면,

- ‘불쾌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의미하므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이나 떳떳하지

못함과 같은 특정한 감정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

가 있음.3)

□ 참고로, 같은 취지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용되

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2022. 5. 25., 3면.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6.6.29.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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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

음.4)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피해감정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 입법 취

지에 공감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동일 취지의 다수 법률안이 발

의된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과 용어 사용의 일

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4) [22195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76]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22195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79]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2219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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